
일으키려 했으나 정의에 의해 피살하
였다. 필현보畢賢甫는 현보玄甫로도 쓰
는데 서경 출신의 무사로 1 2 1 7년 최광
수가 반란하였을 때에 정의와 함께 최
광수를 만나러 들어가 최광수와 이야
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 목을 베어
큰 공을 세웠다. 고종 2 0년, 1233년 서
경의 낭장郞將으로 있으면서 동료 홍
복원과 함께 난을 일으켜 선유사宣諭
使로 나온 정의와 박녹전朴祿全 등을
죽인 뒤 평양을 장악하여 갖은 불법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무신정권의
최충헌崔忠獻 2세 최우崔瑀가 보낸 가
병家兵 3천과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
민희閔羲에게 사로잡혀 개경에 압송돼
처형되었다.
제목 정의사사鄭확死事는 정의가 일

을 위해 죽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
음과 같다.

성주역적함서경成州逆賊陷西京 : 성
주의 역적이 서경을 함락할 때
일개고충관일명一箇孤忠貫日明 : 일

개 외로운 충성이 밝은 해를 꿰뚫었네
독집촌병신대의獨執寸兵伸大義 : 홀

로 한치 병기를 쥐고 대의를 펼치니
한청천재파성명汗靑千載播聲名 : 청

사에 올라 천년토록 이름 퍼뜨리네
간신발호거변성姦臣跋扈據邊城 : 간

신이 변방의 성을 잡고 발호하니
가국안위계차행家國安危係此行 : 나

라의 안위가 이 행보에 달린지라
유협다단종불굴誘脅多端終不屈 : 꾀

이고 협박하기 온갖으로 다하여도 굽
히지 아니하고
분명견득사위경分明見得死爲輕 : 분

명히 깨달은 것 죽음이 가벼움이었네

209. 문리거적文李拒狄
고려 고종高宗 1 8년( 1 2 3 1 )에 적병狄

兵(몽고 오랑캐 군사)이 철주鐵州(평북
철산)의 성아래에 이르러서는 포로로
잡은 서창현瑞昌縣(평북 창성昌城)의
낭장郞將 문대文大를 시켜 고을 사람
에게 큰소리로‘진짜 몽고군이 왔으니
속히 나와 항복하라’고 외쳐 회유하라
하니 문대가 이윽고 소리쳐‘가짜 몽고
병이다. 항복하지 말라’하였다. 적인

狄人이 목베려고 하면서 다시 시키니
또한 전과 같은 소리를 외치므로 마침
내 베어 죽였다. 적이 성을 공격하기를
더욱 급히 하는데 성안에서는 식량이
다하고 능히 고수할 수가 없게 되자 판
관判官 이희적李希勣이 장정을 거느리
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제목 문리거적文李拒狄은 문대文大

와 이희적李希勣이 오랑캐에 맞서 항
거했다는 뜻이다. 문대와 이희적은 고
려 중기의 하위직 무관으로서 이름도
나지 않은 인물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적적래공철읍성狄賊來攻鐵邑城 : 오
랑캐의 도적 공격하여 철읍성으로 와
서
협령랑장가위성脅令郞將假威聲 : 낭

장을 위협해 거짓 소리로 위엄을 가장
케 하니
사언상불출제구詐言尙不出諸口 : 속

이는 말이 아직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데
긍욕구구보차생肯欲區區保此生 : 기

꺼이 구구하게 이 목숨 보전코자 하랴
성중량진세장경城中糧盡勢將傾 : 성

안에는 양식이 다해 형세 기울고
사졸개피숙전쟁士卒皆疲孰戰爭 : 사

졸이 다 지치니 누가 싸울 것인가.
사수독전신자절死守獨全臣子節 : 죽

음으로써 홀로 지켜 신하의 절개 오로
지하여
동한천재파방명東韓千載播芳名 : 동

방 삼한三韓에 천년토록 꽃다운 이름
퍼뜨리네

210. 홍송주역洪宋誅逆
고려 원종元宗 1 1년( 1 2 7 0 )에 교정별

감敎定別監 임유무林惟茂가 어린 동몽
童蒙의 자질로서 그 아버지를 이어 집
권해서는 어찌 재결할 바를 몰라 매양
그 처부妻父 사공司空 이응렬李應烈,
추밀원樞密院에서 치사致仕한 송군비
宋君斐, 그 자부�夫(손위누이의 남편)
중승中丞 홍문계洪文系 및 직문하성直
門下省 대장군 송송례宋松禮와 더불어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홍문계와 송송
례는 비록 부득이하여 그 면전에서 복
종하였으나 마음은 실제로 분격하여
한탄하였다.

임유무가 장차 왕명을 거부하려 하자
뭇사람의 마음이 흉흉하였다. 홍문계가
송송례와 모의하여 삼별초三別抄를 보
내서는 임유무를 잡으려 하니 임유무
가 이를 알고 병력의 옹위를 받으며 기
다렸다. 삼별초가 그 집의 동문東門을
부수고 돌입해서는 화살을 쏘니 그 무
리가 궤멸되고 임유무가 붙잡혔다. 임
유무와 그 자부 대장군 최종소崔宗紹
를 저자에 내다 목베고 이응렬과 송군
비 및 임유무의 족당族黨 송방예宋邦
乂ㆍ이성로李成老ㆍ이황수李黃綬 등을
유배시키고는 홍문계와 송송례가 임금
의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가니 뭇신하가
임금께 전箋(짧은 상소문)을 올려 임유
무를 주살한 것을 하례하였다. 임유무
는 임연林衍의 아들이다.
교정별감을 고려 시대 교정도감敎定

都監의 으뜸 벼슬이다. 교정도감은 고
려 무신정권 시기에 백관의 비위를 규
찰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는 최고권력
기관인데, 최충헌崔忠獻이 희종熙宗 5
년, 1 2 0 9년에 자기와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한 청교역靑郊驛의 역리와 승도를
수색ㆍ처벌하고자 영은관迎恩館에 설
치한 임시기관인데 뒤에도 존속해오다
가 이때에 집권 무신 임유무가 피살하
며 소멸되었다. 삼별초三別抄는 고려
중기에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특수
군으로 고종高宗 때 무신 집권자 최우
崔瑀가 야별초夜別抄를 만든 게 시초
이다. 야별초의 군사가 많아지자 좌우
의 두 별초로 나누고, 다시 몽고에서
도망해 돌아온 신의군神義軍을 더하여
삼별초라 일컫게 되었다. 원래 집권 최
씨의 사병私兵 구실을 하였으나 점차
의군이 되고 원종 때 반란을 일으켜 제
주도로 달아나서는 그곳에서 항몽抗蒙
의 의려義旅로 세력을 키우다가 미구
에 토벌되었다. 일설에는 신의군과 마
별초馬別抄 및 야별초라 일컬어 삼별
초하 하였다고도 한다.
임유무林惟茂는 권신 임연林衍의 아

들로 1 2 7 0년 2월 원종이 원나라에 갈
때 순안후順安侯 왕종王琮이 국사를
대리하는데 아버지가 죽자 세습하여
정권을 잡았다. 원에 가 있던 원종이
상장군 정자여鄭子璵를 보내 서울을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하라는 명을
내리니, 임유무는 이를 따르지 않고자

치사致仕한 재주宰樞 3품 이상과 현관
顯官 4품 이하 및 대성臺省으로 하여금
가부를 의논케 하니 모두 왕명을 따르
라 하였다. 이에 분노한 임유무는 각도
에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 및 산성별감
山城別監을 나누어 보내 백성으로 하
여금 왕명을 거부케 하고 장군 김문비
金文庇에게 야별초를 거느리고 교동喬
桐에 둔쳐 왕의 군사를 막게 하였다.
앞서 나간 야별초가 경상도에 이르러
백성을 독촉해 여러 섬에 들어가 지키
자 안찰사按察使 최간崔澗이 동경부유
수東京副留守 주열朱悅, 판관 엄수안嚴
守安과 모의하여 야별초를 잡아 금주
金州에 가두고 왕이 귀국하기를 기다
리다가 왕이 국경 안으로 들어오자 사
잇길로 행재소行在所에 이르고, 전라도
안찰사 권단權�과 충청도 안찰사 변량
邊亮도 왕명을 받들었다. 임유무는 장
인 사공 이응렬과 추밀원부사副使로
치사한 송군비 등에게 물어 정사를 결
단했는데 자형�兄인 어사중승御史中丞
홍문계와 직문하성 송송례는 속으로
분개하며 임유무의 거역을 막고자 했
다. 이를 알게 된 원종이 이분성李汾成
을 보내 은밀히 타이르자 송송례와 홍
문계가 삼별초를 모아 대의로 설득하
여 임유무를 습격하였다. 이에 임유무
와 그의 또다른 자형 최종소가 함께 잡
혀 저자에서 목이 잘리고 이응렬ㆍ송
군비, 임유무의 족숙族叔 송방예ㆍ이성
호 및 외사촌아우 이황수李黃綏 등이
유배되었으며 그들의 권력기구 서방삼
번書房三番과 성조색成造色이 혁파되
고 임유무의 어머니 이씨李氏와 형 유
간惟幹, 아우 유거惟ㄳㆍ유제惟提 등은
모두 붙잡혀 원나라로 압송되었다.
임연林衍은 본관이 진주鎭州이고 초

명은 승주承柱이며 일찍 대장군 송언
宋彦祥의 종이 되었다가 낙향해 있었
는데 몽고가 침입하자 향인들과 이를
물리친 공으로 대정隊正이 되었다. 이
어 김준金俊의 신임을 얻어 득세하다
가 고종 4 5년, 1258년에 유경柳璥ㆍ김
준 등과 공모하여 최씨정권의 최의崔�
를 죽이고 왕정을 복고시킨 공으로 위
사공신衛社功臣에 추밀원부사의 요직
에 올랐다. 원종 9년, 1268년에 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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